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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origin of the Jangui(長衣) and the process of its 
Korean traditionalization(國俗化) through analyzing the excavated costume and Korean confucian 
scholar's collections(文集). The results are : Korean Jangui originated from the Chinese Jangui in 
its role and name. but the Korean Jangui created its own characteristics regarding construction 
through blending Chinese Jangui and Korean Jangyu(長襦, Three Kingdoms period coat). The 
role of Jangui was to be worn as an undergarment called a Jooui(中衣), inside ritual clothes like 
Jaebok(祭服) or Joebok(朝服) or Sangbok(喪服) which were constructed in a two-piece style. The 
Jangui provided cover for exposed parts of the body which explains its lack of slits. The Jangui 
can be characterized as a one-pieced style with a square collar called Mokpangit(목판깃), straight 
sleeves, trapezoidal gussets and triangular gussets, White cuffs called Geodulji(거들지) no slits. We 
postulate that the square collar, straight-sleeve, the one-piece style originated from Jangyu and 
Geodulji and trapezoidal gussets were originated from the Chinese Jangui. There are three 
changes in the Jangui in wearing and constructions in Josean Dynasty. Theses changes were due 
to desires to conform to confucianism, which had gende-spe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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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장의(長衣)는 한자가 말하듯 긴 옷을 뜻하며

유사한 어휘에 장오자(長襖子) 혹은 장유(長襦)

가 있다. 상대(上代)시대 의복명칭인 장오자는

단오자, 장유는 단유(短襦)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긴 옷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맥락의 옷이라 할

수 있다. 장유에 대하여 이재는 사례편람(四禮便

覽) 세주에 …長襖子…俗稱長衣…라 하였으며 또

…袍襖 …(韻書)袍 長襦 …如俗(中赤莫)… 라 하

여 중치막이라 설명했다.(Lee, 1680-1746). 이로

보아 장오자 혹은 장유는 특정 의복의 명칭이 아

니라 저고리에 비해 긴 옷을 통칭하는 어휘로 사

용된 듯하다.

반면 송문흠은 한정당집에 …衫子之不開骻者。

卽今之長衣也…(Song, 1710-1752)라 하여 장의를

트임이 없는 옷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로 사용하였

다. 이밖에도 장의는 조선전중기 역어유해(譯語

類解)와 노걸대(老乞大) 혹은 순천김씨 간찰 등

언문기록에 ‘장옷’으로 기록되었다. 더욱이 ‘장의’

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사용되고 있어

두 나라의 장의가 동일한 옷인지 혹은 명칭만 같

은 옷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장의는 출토복식을 통하여 조선전기부터 남녀

의 옷이었음이 이미 확인되었다(Chang, 1995; Park,

1992), 이상은ㆍ김민정은 최근까지의 출토된 장

의는 약 51건이며 그 수는 165점에 이른다고(Lee

& Kim, 2012)하였다. 그에 따르면 장의는 출토

포류 가운데 단일 항목으로는 그 수가 가장 많은

옷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의에

관한 연구는 여자 장의에 국한된 경향이 강하며

포에서 쓰개로 변화한 시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

대부분이다. 그 시점에 대하여 김미자는 조선후

기로 추정하였고(Kim, 1988) 안명숙은 17세기까

지 포의 구성을 하고 있음을(An, 2015) 또 쓰개

로의 전환시점에 대하여 송미경은 18세기로 추정

한(Song, 2003) 반면 이해영ㆍ남선화는 19세기

(Lee & Nam, 2005)로 추정하였고 류보영과 임

상임은 전세 장옷을 통하여 19세기에 쓰개장옷의

구성이 완성되었음을(Ryou & Lim, 2002) 밝혔

다. 즉 여자장의는 적어도 17세기까지는 포로, 19

세기이후에는 쓰개로 용도가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남녀 출토 장의의 현황과 구성을 조

사ㆍ분석하여 시기별 변화와 전개과정을 좀 더

근접하여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장의는 목판깃, 직선 소매, 사다리꼴무, 삼각형

무, 거들지와 트임이 없이 구성된 옷이다(Park.

1992, Chang. 1995). 이러한 장의의 구성은 단령,

도포, 대창의, 중치막, 소창의 등 조선시대 대부

분 포류와 차이를 보이며, 특히 소매끝의 흰색장

식을 원삼의 경우는 한삼이라 칭하는 것과 달리

연구자에 따라 ‘태수’ 혹은 ‘거들지’라 칭하여

(Park, 1992, Ann, 2007) 한삼과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왜 장의는 포 가운데 유일하게 목판깃과

사다리꼴무 그리고 흰색 거들지 등으로 구성되었

는가에 대한 의문을 중심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또 조선전기 양성지가 장의에 복요(服

妖)라 한 기록을 조선후기 송문흠과 이유원도 언

급하고 있어 그 사회적 배경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출토장의는 발굴보고서와

실물을 대상으로 직간접 조사를 통하여 진행하였

으며,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문집과 관찬사료에

언급된 문헌기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기록과 출토 장의를 살펴 착용과 구성의 시

기별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국속화 과정

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Ⅱ. 남녀 장의 관련 기록과 출토 현황
본 장에서는 기록과 출토유물을 통하여 장의의

현황을 조사하여 그 변화시기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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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헌기록
조선시대 기록에서 장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

면 <Table 1>과 같다. 이에 의하면 장의는 15세

기에서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기록 에

나타나고 있어, 조선시대 전시기에서 착용되었음

을 암시한다. 특히 여자 장의에 대한 내용은 16

Contents

Time Records

wearer wearing
construc-

tion

Noojaejip(訥齋集),Vol.2 ○ ○

Toegyejip(退溪集),Vol.39 ○ ○ ○

Goobongjip(龜峯集),Vol. 6 ○ ○ ○

Goobongjip(龜峯集),Vol.7 ○ ○

Seotejip(西厓集),Vol.10 ○ ○

Obongjip(五峯集),Vol.4 ○ ○

Yoehunjip(旅軒集),Vol.2 ○ ○

Joochanghanwha(竹窓閑話)

Whocheonjip(朽淺集),Vol.5 ○ ○ ○

Dongmyeongjip((東溟集),Vol.10 ○ ○ ○

Dongchoeneangjip(同春堂集),Vol.6 ○ ○ ○ ○

Songjadaejeon(松子大典),Vol.128 ○ ○

Nongyunyugo(農隱遺稿),Vol.4 ○ ○

whojaejip(厚齋集),Vol.1,39 ◎ ◎ ◎

Dogokjip(도곡집),Vol. 30 ○ ○ ○

Kyengamyuko(敬庵遺稿),Vol.6 ○ ○

Yehojip(黎湖集),Vol.15 ◌ ◌
Sunghosaseol(星湖僿設), Vol. 22 ○

cheungcheunjip(靑泉集),Vol.8[下] ◌
Ipjaeyugo(立齋遺稿),Vol.20,附錄 ◌ ◌ ◌
Yekcheunjip(櫟泉集),Vol.12,雜著 ◌
Hanjeungeangjip(閒靜堂集),Vol.7,雜著 ◌ ◌ ◌
Danhunseo(湛軒書),Vol.4,10 ◌ ◌ ◌
Yeonryesilgisool(練藜室記述) ○ ○

Chung jangkwan jeonseo,(靑莊館全書)Vo l .

27~29
○ ○

Imhapilgi(林下筆記),Vol.17, ○ ○

Myeunamjip(勉庵集),Vol. 2 ○ ○ ○ ○

<Table 1> Contents for Jangui(長衣) through the Collections of Scholars & Records in Cho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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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17세기 가례서(家禮書)에 집중된 반면 남자장

의에 대한 내용은 18ㆍ19세기 관찬사료(官撰史

料)에서 확인되는 차이를 볼 수 있다.

2. 출토유물
출토장의의 발굴빈도와 착용자 성별, 추정연대,

구성유형 그리고 재질 등을 정리하면 <Table 2>

와 같다. 이에 의하면 부부합장묘인 이응태ㆍ전

박장군ㆍ김첨ㆍ장흥임씨의 분묘에서는 남녀 장옷

이 함께 출토되었으며, 남자 장의는 15ㆍ16세기

의 홍계강ㆍ이언웅의 묘와 16ㆍ17세기의 김덕령

ㆍ김함ㆍ홍극가ㆍ김위ㆍ정휴복ㆍ이휴정ㆍ진주류

씨의 묘, 그리고 17ㆍ18세기의 홍우협ㆍ김덕원ㆍ

홍진종의 묘에서 출현하였다. 또 여자 장의는 15

ㆍ16세기의 석남동ㆍ양천허씨ㆍ장택고씨의 묘와

16ㆍ17세기 출토지 가운데에서는 약 24여 곳에

서, 또 17ㆍ18세기 출토지 가운데에서는 약 11여

곳 그리고 19세기 안동김씨 일가 등 조선시대 전

시기 출토유물뿐 아니라 근대 전세 유물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장의의 출토빈도를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남자장의는 17ㆍ18세기 이후 출토가 감

소하는 것과 달리 여자 장의는 전세유물에 이르

기까지 전시기에 걸쳐 확인된다.

또 출토지별 장의의 출토량을 살펴보면, 남자장

의는 중기이전 출토지인 이언웅 유물에서 5벌, 이

응태와 김덕령의 유물에서는 4벌, 석남동ㆍ전박장

군ㆍ김함의 유물에서는 3벌 혹은 2벌이 출토되는

경향을 보이나 중기이후로 내려올수록 각 출토지

에서 1벌 혹은 2벌로, 출토량이 감소하는 변화를

보인다. 또 여자장의는 여흥민씨(1586-1656)와 전

주이씨(1634-1704) 유물에서 10벌 전후 출토되고

있으며, 고성남씨(16세기 추정)ㆍ안심리(16세기

중반추정)ㆍ장기정씨(1565-1614)ㆍ양천허씨

(1450)ㆍ동래정씨(1567-1631)ㆍ연암김씨(16세기

추정)ㆍ진주하씨(17세기 중반)ㆍ남양홍씨(1584-

1654)ㆍ진성이낭(17세기추정)ㆍ양천허씨(1630-

Saejong Sillok(世宗實錄) 2 ○ ○

Yeonsangun Sillok(燕山君實錄) 4 ○ ○

joongjong Sillok(中宗實錄) 17 ○ ○

Sunjosillok (宣祖實錄) 26 ○ ○

Sungjungwonilgi,(承政院日記)Injo(仁祖)14

SookjongSillok(肅宗實錄) 27 ○ ○

Youngjo Sillok(英祖實錄) 52 ○ ○ ◎

JeongjoSillok(正祖實錄) 1 ○ ○ ○ ○

Ilseonglok(日省錄) (正祖)Vol.1 ◎ ◎ ◎ ◎

Ilseonglok(日省錄) (正祖)Vol.10
◎

○

◎

○

◎

○

◎

○

Ilseonglok(日省錄) (正祖)Vol.17 ○

Ilseonglok(日省錄) (正祖)Vol.19 ○ ○ ○

Ilseonglok(日省錄) (正祖)Vol.21 ○ ○

Ilseonglok(日省錄) (正祖)Vol.22

Ilseonglok(日省錄) (正祖)Vol.24 ○ ○ ○

Soonjo Sillok (純祖實錄) 34 ○ ○ ○

Sungjungwonilgi(承政院日記),Gojong ○

○: 1time ◎: 2times by resear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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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Time

Estimated

Person

time

Sex Component
Configuration

Type
Material

、

Sucknamdong*12 15th - - 2 ○ ○ ○ ○ ○ ○ ○ ○

Honggaegang*2 1450 ○ 1 ○ ○ ○ ○ ○ ○ ○

Moonyanggun 1431-1489 ○

Leeunwoong*1,*2,*9 Joongjong to Sunjo ○ 5 ○ ○ ○ ○ ○ ○ ○

Yangcheonhurs*2 1450 ○ 3 ○ ○ ○ ○ ○ ○ ○ 2 ○

Jangtaegosi 1479-1530 ○

Ilsunmoonsi*10 --1550/1556-1586 ○ ○ 4 ○ ○ ○ ○ ○ 2 1 1 2 1 1

Mooniksin 1556-1645 ○

Kimduckryeung*1 1567-1598 ○ 4 ○ 1 ○ ○ ○ ○ 3 4

Gosungnamsi*22 16th ○ 4 ○ ○ ○ ○ ○ 4 1 3

Kimham*,*2 1568-1598 ○ 3 ○ ○ ○ ○ ○ 1 2 1 1 1

Hongkuikga --1670 ○

Jeonparkjanggun*1 16・17th ○ ○ 2 ○ ○ ○ ○ ○ 2 2

Kimyui*1 16・17th ○ 1 ○ ○ ○ ○ ○ ○ ○

Namihyungjanggun*1 16th to early 17th ○ 1 ○ ○ ○ ○ ○ ○ ○

Jeunghubok 1529-1604 ○

Leehujeong 1605-1672 ○

Kimcheum*1,*20 1541-1584 ○ ○ 2 ○ ○ ○-○ ○ ○ ○

Jaejoogosi 1560 ○

Dongraejeoungsi*1 --1583 ○ 1 ○ ○ - ○ ○ ○ ○

Anshimli *15 meddle 16th ○ 4 ○ ○ ○ ○ ○ 3 1 4

Yangsandong*16 16ㆍ17th ○ 2 ○ ○ ○ ○ ○ 1 1 - - - - - -

Janggijeoung*24 1565-1614 ○ 6 ○ ○ ○ ○ ○ ○ ○ ○ ○ ○ ○

Janghyungims*1 1early 17th ○ ○ 1 ○ ○ ○ ○ ○ ○

Yangcheonhursi*24 1566-1656 ○ 5 ○ ○ ○ ○ ○ 2 2 ○ ○

dongraejeungsi 1567-1631 ○ 7 6 7 1 4 2 1 1 5

Jeounuileesi*24 1570-1647 ○ 3 ○ ○ ○ ○ ○ 3 ○

Guraesonsi*1 1576-1626 ○ 1 ○ ○ ○ ○ ○ ○ ○

Yeunankimsi*11 16th ○ 3 ○ ○ ○ ○ ○ 2 1 2 1

Jinjooryusi*12 late 16th ○ 1 ○ ○ ○ ○ ○ ○ ○

Jinjoohasi*1*24 middle 17th ○ 4 ○ ○ ○ ○ ○ ○ ○ 2 2 2

Namyanghongs*1,*24 1584-1654 ○ 7 ○ ○ ○ ○ ○ ○ ○ ○ ○

Yehungminsi*1,*5,*24 1586-1656 ○ 11○ ○ ○ ○ ○ 7 4 ○ ○

Jaejooyangsi 1589-1687 ○ 4 ○ ○ 3 ○ ○ 1 2 1 4

<Table 2> Excavated Status and Construction on Jangui(長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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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ㆍ안동김씨(17세기중반)ㆍ전주이씨(1634-

1704)와 청송심씨(1683-1718) 유물에서 5벌 전후

로, 17세기 중반이후 출토지에서도 다수가 출토되

고 있어, 남자 장의와는 차이를 보인다.

장의의 크기

출토 남자장의의 구성과 크기는 전시기에서 유

사하나, 김덕령과 홍우협 장의에서만 다른 장의

들과 일부 구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김덕령 출토

장의는 다른 장의들에 비하여 길이가 짧으며

(Important Folk Materials, 1997), 홍우협 출토장

의는 안깃은 목판깃이나 겉깃이 칼깃이며 사다리

꼴무와 삼각형무로 구성되어 기존의 장의구성과

차이를 보인다(Kim, 1999). 또 김동욱 박사가 ‘동

Jaejoogosi early 17th ○ 1 ○ ○ ○ ○ ○ ○ ○

Jinsunginang*14 17th 3 ○ ○ ○ ○ ○ 2 1 ○

Moonyoungbooin*24 1637-1658 ○ 1 ○ ○ ○ ○ ○ 1 ○

Yangcheonhursi*24 1630-1660 ○ 5 ○ ○ ○ ○ ○ 2 2 ○

Hyungrtuparksi*1*24 1605-1672 ○ 1 ○ ○ ○ ○ ○ ○ ○

Hongwoohyuep*19 1655-1691 ○ 1 ○ - ○ 無-

Kimdyunkwon 1634-1704

HongJinjong 1649-1732 ○

Leewhang 1651-1724 ○

Moonwhayusi*24 1617-1685 ○ 2 ○ ○ ○ ○ 2 ○

Adongkimsi*17 middle 17th ○ 3 ○ ○ ○ ○ 2 2 1 2 1

Kyeungjoolees*1,*9 1684-1753 ○ 3 ○ ○ ○ ○ ○ ○ ○

Haepyeungyoonsi*4 1660-1701 ○ 1 ○ ○ ○ ○ ○ 1 ○

Jeunjooleesi*1 1634-1704 ○ 9

woansanchoisi 1712-1732 ○

Pyeunghaewhangsi)*1 1637-1718 ○ 1 ○ ○ - ○ ○ ○

cheungsongshimsi 1683-1718 ○ 3 ○ ○ ○ ○ 1 2

Hansnaleesi 1712-1772 ○ 1 ○ ○ ○ ○ 1

Jeunjooleesi 1722-1791 ○ 2 ○ ○ ○ ○ ○ 2

Adongkimsi*21 19th ○ 1 ○ ○ ○ ○ ○ ○ ○

Museum of korea

univ*1,*6,*7
Late Chosun ○ 1 ○ ○ ○ ○ ○ ○ ○

Sukjoosun

museum*1,*6
1822-1844 ○ 3 ○ ○ ○ ○ ○ 3 2 1

Saejong univ.

museum*1
19th to early 20th ○ 2 ○ ○ ○ ○ ○ ○ ○ ○

*1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1*1997), *2 Park(1992), *3 Song(2007), *4 lee(2010), *5 Song(2003), *6

Myeungsun(名選)下(2005), *7 Korea Costume(2012), *8 服飾類明品圖錄(1990), *9 Rebirth(2006), *10 Lee(2000), *11

Song & Park(2005), *12 (Song & Park(2006), *13 Kim & Song(2005),*14 lee(2012), *15 Park(2006), *16 Sin &

Choi(2006),*17 Lee(2011), *18 lee(2007), *19 kim(1999), *20 kim(1987), *21 Ryu & Kim & Kang(1989), *22 lee&

kim(2012), *23 An(2015), *24 Resite An(2007),An(2007), **Lee(2010) *** Ryu & Im(2002), by resear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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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형포’로 명명한 충북대학교 박물관 전박장군

출토 동방형포형 역시 길이가 짧은 누비포이나

칼깃과 삼각형무로 구성되어 홍우협의 출토장의

와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Kim, 1987). 이 두 옷

은 칼깃과 삼각형무로 구성되어 소창의의 구성과

도 연관성을 보이나 트임이 없는 구성이란 측면

에서 볼 때, 장의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어진다.

청주출토 김원택 일가의 청송심씨, 한산이씨,

그리고 전주이씨 출토장의를 통하여 18세기 장의

구성을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18세기 출토 여자장의의 품나비는 17세기에는

62(31)㎝ 전후이나 18세기 이후는 44(22)㎝ 전후

로, 시기가 내려올수록 확연히 좁아지고 있는 반

면 사다리꼴무 윗나비는 17세기 전후에는 3㎝ 전

후이나 18세기 이후에는 약 8㎝ 전후 크기로, 확

대되는 변화를 보인다. 그러나 류보영과 임상임

이 언급한 쓰개장의의 구성인 백비나 매듭단추

및 완전한 맞깃 구성은 확인되지 않고 있어, 18

세기 여자장의는 포의 구성에서 벗어나 쓰개

구성으로 전개되는 과도기적 포의 구성임을 보여

준다.

이처럼 출토빈도와 출토량을 살펴보면 남자장

의는 17ㆍ18세기를 기점으로 그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여자 장의는 17ㆍ18세기 이

후에도 여러 출토지에서 다량 출토되어 남녀장의

의 착용에서의 변화를 암시한다. 특히 18세기 출

토 여자장의는 품나비는 축소되는 반면 섶 그리

고 사다리꼴무의 윗나비는 확대되는 구성변화를

보여 착용에 이어 구성에서의 변화를 통하여 남

녀장의가 차별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시기적

으로 살펴보면 착용변화에 이어 구성변화가 이루

어졌으며 남자장의에서의 변화가 여자장의보다

Com-

ponent

Site

Time

Shape(형태)

Geo-

seup

(겉섶)

An-

seuup

(안섶)

Trpezoid

Gusset

(사다리꼴무)

Triang

ular

Gusset

(삼각

형무)

Geupgolum

(겉고름)

Sokgolum

(속고름)

cheun

gsongshimsi

(청송심씨)

1 121 75 19 11 - 27 16 20 103 64 107 65 43/11 68/84 3/3 34 2.5 38/37 3/3

18 126 74 16 10 4.7 21 15 16 166 60 111 61 36/7 100/93 2/2 59/59 3/3 ? ?

74 110 67 14.5 8.5 3.8 16 13 94 41 94 40 29/6 88/87 2/2 55/55 2.5/2.5 ? ?

Hansanlleesi

(한산이씨)
48 123 71 17 11 4.5 24 14 17.5 61 106 61 37/8 95/92 1/1 47/47 3.7/3.8

Jeonjooleesi

(전주이씨)
8 111 61 16 10 12 92 58 93 58 38/8 87/87 3/3 32/32 2/2 ? ?

* An(2007), ** lee(2010) *** Ryu & Im (2002) by researcher

<Table 3> The Size of Components on Excavated Jangui(長衣) in 18th Centu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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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된 것으로 유추된다.

Ⅲ. 장의 착용 및
구성 관련 기록과 출토유물

앞의 <Table 1>에 의하면 장의에 대한 기록은

대부분 착용과 구성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남자 장

의와 여자의 장의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1. 장의의 착용
1) 남자 장의

남자 장의의 관한 기록은 무명 장의, 소장의

그리고 어린이 장의에 관한 것이었다. 군복에 관

하여 강재항, 승정원 일기, 최익현의 기록에서 보

인다. 무명장의에 대하여

승정원일기에 “…이수림은 화살을 맞은 것이 부지
기수인데, 그가 속에는 장의를 입고 겉에는 단의를

입었으므로 화살을 맞은 것이 매우 많았더라도 죽
거나 다치는 데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Sung-
jungilgi, 1636)라 하였으며 강재항은 입재유고에

“…옛날 승지를 지낸 고조할아버지가 평창의 수령
일 때, …… 감영에서 하나의 검은색 목면장의를
만들어 낮에는 입히고 밤에는 덮어주게 하며, 별도

로 이불을 만들어 주지 않았다. 지금 내나 작은 고
을의 수령이 되어 어찌 감히 너희들의 이불을 만
들어 주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유가의 검

약하는 법도를 훼손하겠는가…“1)(Kang, 1689-1756)

라는 기록에서 남자의 무명 장의의는 군인들의

옷으로 착용되었으며 이러한 무명 장의의는 이불

의 대용품으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7ㆍ18세기 인물인 강재항이 고조할아버지의 일

로 기록하고 있어, 이러한 군인들의 장의는 적어

도 17세기 이전부터 착용되었으며 18세기에서도

지속되었음을 보여준다. 소장의에 대하여

1) …唯我高祖考承旨府君昔宰平昌時。伯祖洗馬公只是
一孫。爲營一黔色木綿長衣。使之晝著夜覆。不別爲

之衾。今吾得一殘縣 何敢俾汝有衾 而壞我家儒素儉

約之遺法乎…

일성록에 “…이 외에 손정일이 입은 소장의는 참
으로 김상복의 말과 같으니…”(Ilsunglok, 1797)의
기록과 최익현은 면암집에 “…소장의만 입고 있으

니, 사람들이 혹 시골의 궁한 선비로 잘못 아는 일
이 많았다…2)”(Choi, 1833-1906)는 기록과 승정원
일기에 “…역소의 모정배들이 혹 의관을 벗어부치

고 혹 소장의를 입은 채 출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탓으로 대궐문의 중요함을 모르고 무리
를 따라서 멋대로 들어갔다가 잡히는 지경에 이르

렀습니다…”(Sungjungilgi, 1888)

라는 기록에서 ‘소장의’는 19ㆍ20세기 기록에서

적지 않게 언급되고 있어, 그 착용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앞의 김덕령, 홍우협, 전박장군묘에서

출토된 짧은 장의가 소장의일 것으로 추정된다.

기록에서 소장의는 시골의 빈궁한 선비 혹은 모

정배의 옷이라 하여 중인의 옷으로 착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출토 소장의가 17세

기 전후의 유물인 점과 19ㆍ20세기 기록을 보면

소장의는 적어도 17세기 이후부터 착용되어 후기

까지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남자어린이

의 장의 착용에 대하여

이익은 성호사설에 “… 그는 일찍이 어떤 집에 이

르러 어린아이가 장옷 입은 것을 보고, “이는 성인
의 옷이다.”…3)“(Lee, 1681-1763) 라 하였고 홍대
용은 담헌서에서 보령 소년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

에서 “…또 기러기 털이 두어 상자 있었고 벽 위
에는 한 흑장의가 걸렸을 뿐, 다른 것은 없었다.
…4)”(Hong, 1731-1783a)

는 기록에서 성인의 옷으로 어린이의 착용이 제

한되었던 장의가 17ㆍ18세기 이후는 남자 어린이

들의 옷으로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여자 장의

여자 장의에 대한 기록은 홑겹 장의, 녹색면포

장의, 백포(삼베) 장의, 제복 등에 관한 것이다.

2) …先生自少 身不掛異織 常於居家侍奉之日 不懸金玉

塵冠草履 只著小長衣 人或錯認以鄕村窮措大者多

矣…

3) …甞至人家 見童子著長衣曰 此成人之服也 其儉如

此…

4) …壁上掛一黑長衣而已。他無所在。柳尤疑恠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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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겹 장의에 대하여

연산군 실록에 “… 원삼 홑겹 장의는 거행하지 말
것이며…”(Yeonsangun Sillok, 1498)…라는 기록과

중종때 사치풍조에 대하여 예조에서의 복제를 아
뢰는 상소에서 “…서인 여자가 백저포로 장의와
치마 만드는 것이나 짙게 물들인 아청색으로 치마

만드는 것을 아울러 금하고…”(Jungjong Sillok,
1522)

의 기록에서 조선전기에 홑겹 장의는 원삼에 준

하는 예복인 동시에 서인 여자들의 착용이 제한

되는 사치 품목의 의복이었음을 알려준다. 서인

여자들의 장의착용에 대하여

이호민은 오봉집에서 “…한 관찰사가 경포호를 유

람하다 물에 빠져 기녀의 장옷을 빌려 입었으며,
이를 들은 사람들이 크게 웃었다고 …“5)하는 기록
(Lee, 1553-1634)과 구용의 죽창한화에 “… 석경일

은 황급히 놀라 일어나느라고, 잘못 첩의 자주빛
장의를 입고 머리에는 침모를 쓴 채 몸소 쫓아갔
다. 말은 달려서 중학 속으로 들어갔다. …”6)(Koo,

1569-1601) “…

는 기록에서 16ㆍ17세기에 여자 장의는 기녀와

첩의 옷으로까지 그 착용계층이 확대되어 여자들

의 보편적인 옷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백포

장의에 대하여

송익필은 구봉집에서 “…시집 간 딸의 기년상이
끝나는 달이라, … 백포로 만든 장의를 만들어 상

복과 바꾸어 입고 곡하려고 합니다. … 이런 옷을
입는 것이 예에 크게 어긋나는지 알지 못 하겠습
니다…”7)라는 질문에 “… 보내주신 글을 보니 온

당치 못한 듯합니다. 어찌 다른 옷을 만들어 상복
으로 입을 수 있습니까…”8)(Song, 1534-1599a)라
하여 여자들이 상기간 동안 상복 대용으로 착용할

수 있는 의복으로 장의가 ‘온당치 못하다’하여 부정

5) … 送朴子龍觀察關東 二首……近有一觀察。於鏡湖

作雪馬之遊 忽然氷塌 貴賤男女 琴席杯樽 顚倒湖心

首領官衣冠盡濕 借着伎生長衣 聞者絶倒故云 …“
6) “…石擎日 乃嶺南文官也 …果登明經科 積仕爲典籍

嘗兼中學敎授 一日曉頭所騎馬放逸 擎日倉皇驚起

誤着其妾之紫芝長衣…”
7) …出嫁女朞喪畢月 欲製淡甘察 감찰 蓋頭淡甘察髮

縱，白布長衣 댱옷 以易喪服而哭之 以此居心喪 未

知此制無大悖否…

8) …來示未穩 何得更製喪服 只宜不服華盛而已…

의 뜻을 밝히고 있다. 반면 장현광은 여헌집에 “…
출가한 여인들은 비록 상복을 벗더라도 마땅히 삼
베로 만든 장의를 입고 3년을 마쳐야 하니, 어찌

길복을 입을 수 있겠소…”9)(Jang, 1554-1637)라
하였으며, 송준길은 동춘당집에 “…부인의 초상 때
상복의 중의를 세속의 장의처럼 지어 최복에 받쳐

입는 옷으로 삼았습니다. …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복초와 택지의 질문에 “… 편지의 말
씀이 모두 옳네. … 부인의 포장의는 남자의 생포

직령처럼 지어,…그대로 입는 것이 마땅하네 …”10)

(Song, 1606-1672) 17ㆍ18세기 박필주는 여호집에
서 윤사빈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不應在中間忽

然揷入長衣中衣攙雜爲言。上下語脉。一成不倫。高
明所改訓義。以文理則誠亦不免於艱晦。…” 11)

(Park,1680-1748)

라 하여 장의를 여자 상복의 받쳐 입는 중의로의

착용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김간은 후재집에 “…관아의 경비를 줄이는 방안으

로 사치를 제거하고 검약할 것을 주장하면서 세주
에서 선왕시대 사대부가의 딸을 결혼시키면 신부
는 녹색으로 염색한 면포로 만든 장의를 입었으며

…12)“(Kim, 1646-1732a) …라 하고, 정조때 김정
국은 상소에 “… 사대부 집 여인의 혼례에는 푸른
빛을 물들인 면포 장의를 쓰도록 하였다고 간하였

다…”(Ilsunglok, 1795)

라 하여 김간은 검소한 사대부 신부 옷으로 녹색

면포장의를 착용한다고 세주에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김간은 혼례복으로 착용하는 장의에 대하

여 앞시기 ‘先’을 기록하고 있어 적어도 김간의

생졸시대인 17ㆍ18세기 이전부터 녹색 장의를 혼

례복으로 착용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 김정

국의 상소를 통하여도 18세기에서도 녹색 면포

장의는 여자들의 혼례복으로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송명흠은 역천집에 “…모든 제복에서 장부는 심의
로 성복을 삼는다. …… 부인은 가계와 장의를 한

9) …婦人出嫁者 雖除喪服 當用布長衣終三年 豈可着吉
服乎…”

10) “…婦人中衣 禮書亦無可据 而當初喪時製服者 製爲

中衣 如俗長衣制 以爲承衰之服…未知果如何也…則

婦人服 亦當同之 恐不宜異也…

11) …不應在中間忽然揷入長衣中衣攙雜爲言。上…
12) 聞先王朝士大夫家女昏。新婦所著者。用染綠綿布長
衣。又自法司送禁亂醫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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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3) (Song, 1705-1768)라 하였고 장의의 대대
착용에 관한 황종해의 질문에 이황은 “…중국의
여자 관복제도를 대신하여 부인들에게 장의에 대

대를 두르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하는 질문
에 일개 선비가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
듯싶다…”14)(Hwang, 1579~1642)라 하여 장의는

대대를 두를 수 없는 옷이며 그 근거로 중국제도
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라 하였다.(이황, 1501-1570)
송문흠은 “…국속에 장의와 당의는 대를 사용하지

않으며…”15)(Song, 1710-1752)

…라 하여 장의는 원삼이나 대수와는 달리 대대

의 착용을 불가한 것으로 보아 일상의 예복으로

제한한 것으로 보여준다. 쓰개에 대하여 이덕무

는 청장관전서에

“…어떤 사람은 길에서 고운 옷 입은 부인을 만나
면 반드시 머리를 돌리어 주시하고, 심지어는 궁인

(宮人)의 유모(帷帽) 드리운 것이나 여염집 여인
의 규의(袿衣; 긴 저고리인데, 속명(俗名) 장의(長
衣)이다…”(Lee, 1741-1793)

2. 장의의 구성
앞의 출토 장의에 나타난 장의의 형태와 재질

그리고 색상의 측면에서 구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형태 구성

<Table 2>에 의하면 출토장의는 솜누비, 솜, 두

겹누비, 두겹, 홑겹 등 다양한 구성유형으로 출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남자 장의는 솜장의, 솜누

비 장의, 겹누비 장의, 두겹 장의 등이었으나 홑

겹장의는 출토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여

자 장의는 솜장의, 솜누비 장의, 두겹 장의(14

곳), 두겹 누비 장의(6곳)와 홑겹 장의 등으로

다양하며 그 가운데에서도 솜장의가 가장 많이

출토되었으며 홑겹 장의는 가장 적게 나타난다.

13) …凡祭服。丈夫以深衣爲盛服。有官者宜公服。帽，
帶，靴，笠子，凉衫，靴次之。婦人假髻長衣。

14) …中原。婦人尙有冠服之制 而獨吾東方 未免被髮之

習 中原之制 雖未可遵 欲使婦人著長衣帶大帶 何如

恐非一介士人所當創立其制… ”
15) …國俗於長衣唐衣不用帶。圓衫大袖用帶…

이러한 여자 장의는 17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두

겹 장의와 두겹누비 장의가 주로 출토되는 변화

를 보인다. 또 <Table 2>에서 장의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전시기에서 남녀 장의 모두에서 목판

깃, 직선소매, 거들지, 사다리꼴무와 삼각형무, 고

름, 겉섶과 안섶 등의 구성요소를 확인할 수 있

어, 조선시대 장의의 구성은 시기와 착용자 성별

과 무관하게 지속되었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장의의 형태구성은 조선 전기에 이미 완성되었다

고 할 수 있다.

장의의 삼각형무는 사각형 1장으로 재단되어

반으로 접어 삼각형 형태를 이루는 구성이 전시기

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Table 2>에 의하면 석남

동, 해평윤씨(1660-1701)와 전주이씨(1722-1791)의

출토 장의 3벌의 삼각형무는 2장으로 재단되어 다

른 장의들과 차이를 보인다. 이를 피장자의 생졸

연대와 비교해 보면 석남동 장의는 15세기 장의이

며 나머지 두벌의 장의는 18세기 전후로, 시기적

차이를 보인다. 여기서 앞시기 석남동 장의의 무

구성은 장의의 초기 단계에서의 불완전한 구성일

가능성을, 뒷시기 해평윤씨와 전주이씨의 장의의

삼각형무는 조선후기의 4겹 봉제방식으로 제작에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 <Table 3>에 의하면 장의

의 구성요소별 크기를 살펴보면 품나비는 17세기

중반 이전 유물에서는 32㎝에서 20㎝ 전후이나 18

세기 이후 출토 장의에서는 13㎝에서 17㎝로 축소

되고 있다. 반면 삼각형무는 18세기 이전 유물에

서는 3㎝ 혹은 4㎝이었으나 18세기 이후 유물에서

는 약 8㎝ 전후로 확대되는 변화를 보인다. 또 겉

섶나비와 안섶나비도 18세기 출토장의에서부터 약

65㎝ 전후의 크기로 확대될 뿐 아니라 겉섶과 안

섶의 크기가 유사해 지는 변화를 볼 수 있다.

2) 재질 구성

남자 장의의 재질은 <Table 2>에서와 같이 15

세기 홍계강의 출토 장의만 단(緞)직물이며 이를

제외한 대부분 남자 장의는 주직물로 구성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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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여자 장의는 주직물이 가장 많으나 단, 면, 능

과 사, 초 그리고 모시 등 다양한 재질구성을 볼

수 있다. 특히 17세기 이후 출토 장의에서는 단,

사, 초 등의 고급직물로 구성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 이러한 직물이외에도 모피 장의에 대하여

구용은 죽창한화에 이덕형에 보내는 서신에서 “…
과 김성일의 일화를 보내는 내용에서 김성일이 선
조에게 영상 노수신이 남에게 담비가죽 장의를 받

았다하여 이를 고하니, 노수신이 늙은 어미가 병이
많아 겨울이면 추위를 참지 못하여 변방의 일가에
게 구해다 어미에게 주었다…”(Koo, 1569- 1601)

는 기록에서 모피 장옷의 착용을 알려주며 담비

장의는 상소에서 비난을 받을 정도로 사치품이었

음을 보여준다. 또 이러한 노수신의 일화를 18세

기 이긍익이 연려실기술에서도 답습되고 있어

(Lee, 1736-1806) 그 경중을 엿볼 수 있다. 또 여

자 무명장의에 대하여

윤추는 농은유고에 “…“참판댁 숙모가 어찌 존귀
하지 않으랴마는 항상 면포로 만든 장의를 입으시

니, 그 검소한 덕을 너희들이 본받아야 한다.”.…16)

고 며느리들에게 말하였다(Yoon, 1632-1707), 기록
이 있으며 윤동수는 경암유고에 “…일찍이 며느리

들에게 경계하여 말하기를 “…참판댁 숙모가 어찌
존귀하지 않으랴만 항상 면포로 만든 장의를 입고
계시니, 숙모의 꾸밈없고 검소한 행실을 너희가 본

받아야 한다.…”17)(Yoon, 1674- 1739)

는 기록들에서 여자들의 무명 장의는 검소한 생

활의 상징이었음을 의미한다.

3) 색상구성

출토 장의는 발굴이후 퇴색과 변색으로 대부분

갈색계통이나 그 원색은 현재까지는 파악이 어려

운 실정이다. 이러한 여자 장의의 색상에 대하여

김세렴은 동명집에 “…우리나라 여인들이 장의를

16) ……常戒諸婦曰 參判宅叔母主 豈不尊貴而常服綿布

長衣 其儉德汝輩可法也 …

17) …參判宅叔母主。豈不尊貴 而常服緜布長衣 其儉德

汝輩可法也…

만드는 제도는 청색, 남색, 붉은색, 흰색, 자주색,
다갈색 등을 사용하며, 간혹 색동옷을 입고 여러
가지 색으로 화초의 모양을 그리는데 소매가 매우

넓다. 단지 한 폭만을 사용하며…”18)라는 기록
(Kim, 1593-1646)과 김간이 후제집에서 “…덕계
오건19)의 부인이 남의 집에 잔치가 있으며 감찰장

의에 거친 포로 …만든 쪽빛 치마를 입고 간 것을
보고…“20)(Kim, 1646-1732b)

라는 기록들에서 조선 중후기 여자 장의는 청색,

남색, 붉은색, 자주색, 다갈색과 검은색까지 다양

한 색상의 옷으로 착용되었을 뿐 아니라 색동과

그림 등으로 장식되는 등, 그 의장이 다채로웠음

을 보여준다. 이해영ㆍ남선화는 영조, 정조, 순조

실록에 기록된 왕의 습의 가운데 장의 색상이 보

라, 두록, 옥색, 초록, 자적, 유록, 분홍, 침향, 남,

연남, 흑색 등이며 이 중 보라, 초록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고 밝히고 있다(Lee & Nam, 2005).

또 이러한 왕의 염습 기록에서 장의는 곤룡포ㆍ

답호ㆍ장의의 순으로 또 면복ㆍ중치막(도포, 배

자) 다음으로, 예복(上服) 속에 입는 받침옷이었

음을 확인시켜준다. 여기서 여자장의의 색상은

자주색, 다갈색의 간색(間色)이외에 청, 홍, 백,

흑의 정색(正色)도 확인되는 반면 왕의 장의임에

도 불구하고 색상은 대부분 간색임을 볼 때, 일

반 여인의 장의는 겉옷으로도 착용되었으나 왕의

경우는 철저히 받침옷으로만 착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상과 같이 착용과 구성을 통해 볼 때 출토남

자 장의는 17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

하나 기록에서는 지속적으로 볼 수 있어 그 착용

은 후기까지 이어지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다만

남자 장의의 출토가 감소한 것은 착용에 있어서

지방의 사대부 혹은 군인과 모리배 등 중인과 남

자어린이의 옷으로 착용자가 확대되는 변화를 볼

18) ….如我國女人所着長衣之製 衣用靑藍紅白紫茶褐等

色 或着斑衣 或以雜采畫爲花草之形 袖甚廣闊 只

用一幅 男無所帶 女則以大帶累匝…”
19) 오건은 청렴과 검소의 대표적인 인물
20) …德溪先生吳健家尙儉素。德溪夫人嘗赴人家壽宴。
着紺察長衣粗布藍裳而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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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17세기 중반 이후 출토 여자 장의는 구성유형

이 두겹 혹은 두겹 누비 중심으로 또 재질이 단,

사, 초 주 등의 고급재질로 제작되는 변화를 보

인다. 이는 기록에서 여자 장의가 혼례복, 제복,

등 일상의 예복으로 착용역할이 상향되고 확대된

것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보인다. 또 출토 장의를

통해 볼 때, 18세기 전후 장의부터 품나비가 좁

아지고 섶나비와 사다리꼴무 윗나비가 확대되는

변화를 <Table 3>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Fig.

1>과 같이 앞자락이 확장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장의의 쓰개로의 착용변화는 18세기부

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Ⅳ. 장의와 복요 및 국속화 논의
조선시대 장의와 ‘복요’와 관련된 기록은 3번

확인된다. 첫번째 기록은 세조때 양성지(1415-

1482)의 것이며 두번째 기록은 18세기 송문흠

(1710-1752)의 것이고 세번째는 19세기 이유원

(1814-1888)의 것이다. 송문흠과 이유원은 양성

지의 상소 내용을 그대로 답습(踏襲)하여 장의

착용이 ‘복요’임을 지적하고 있다. 양성지는 1456

년 세조에게 올린 상소와 본인의 문집 눌재집에

여자 장의에 대하여

“…여자들의 장의 착용은 복요…”라 기록하고 여

기서 “…의상 제도는 남녀와 귀천을 분별하려는
소이이니, 하민이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
니다…” “…나라 안의 여자들이 장의 입기를 즐겨

남자와 같이 합니다…” “… 기한을 정하여 금지하
게 하고, 그래도 여전히 입는 자는 그 옷을 거두어
동서 활인원에 나누어 두었다가 가난하고 병든 자

의 옷으로 쓰소서…” “…장의를 의상 사이에 입어
3층을 이루게 하고 점점 서로 본 따서 온 나라가
모두 그러하니, 의심컨대 이것은 곧 사문에 이른바

‘복요’입니다…” “… 여자는 상의와 하상을 입는 것
이 가장 고법에 가깝게 되는데, 만약 이와 같이 마
음대로 한다면 남녀의 의복은 스스로 제도를 같이

하여 이르지 않은 바가 없을 것이니, 어찌 지금 바
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21)(Yang, 1415-1482)

라는 기록에서 양성지는 의복의 사회적 역할이

계층을 유별하기 위함이라 하여 여자들의 장의

착용을 금하는 이유가 남녀유별에 있음을 밝히고

그 착용 금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여자들의 장의 착용을 적극적으로 제지하고자 한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의

도와는 달리 앞의 <Table 2>에 의하면 시기를 내

려오면서 여자 장의의 출토빈도와 출토량이 증가

하고 있어 여자 장의는 ‘복요’라는 사회적 거부에

21) …禁服妖。盖衣裳之制。所以別男女貴賤也…” 今國
中女子喜着長衣 若男子然… …其如前穿着者 收其

衣 分置東西活人院 以爲貧病者之服…” …或以長衣
着於衣裳之間。成爲三層 轉相慕效。擧國皆然。疑

此卽史文所謂服妖者也。…”…唯女服上衣下裳。最
爲近古。若如此從心爲之。則男女衣服。可以自相

制度。無所不至矣。何至今不變乎…

<Fig. 1> Jangui from Cheongsong

lady Shim’s, Choongbuk National University

Museum, by Researcher

<Fig. 2> Jangui from Jeonjoo Lady Lee’s

Choongbuk National University Museum, Photo by

Resear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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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다양한 예복으로 그 착용이 확대된

반면 남자 장의는 착용자가 중인으로 확대되어

남녀유별(男女有別)이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양성지는 상소에서 장의의 3층 착장 즉 상

의와 하상 사이에 장의를 착장한 모습을 복요라

하였다. 현재 이러한 복요 착장상태의 장의는 17

세기 장기정씨와 18세기 전주이씨묘 유물에서 출

현하고 있어, 조선전기뿐 아니라 조선후기에도

착용된 것으로 보인다. 양성지는 이러한 착장상

태를 복요라 한 근거로 상하의 착장비율을 지적

하였다. 이는 상의와 하의를 음양 원리 측면에서

해석하면 의천상지(衣天裳地) 즉 상의는 양(陽)

이며 하의는 음(陰)으로, 양인 남자의 착장은 상

의가 확장된 상장하단(上長下短)이어야 하며 음

인 여자의 착장은 하상이 확장된 상단하장(上短

下長)의 착장이어야 할 것이다. 장의의 3층 착장

은 상의가 길어지게 하여 상장하단의 남성의 착

장 모습을 이루기 때문에 복요라 한 것으로 풀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장의의 3층 착장은 장의의 의복

역할이 중의(中衣)인 사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해된다. 즉 당저고리와 당의는 모두 옆트임이 있

는 옷으로 배자류 옷에 속하는 예복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받침옷이었던 장의는 트임

이 있는 옷의 받침옷(褻衣, 中衣)으로서 그 안에

착용하게 되었던 이론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실제 앞에서 살펴 본 17세기 중반이전 출토 남녀

장의 모두 받침옷(중의)의 구성인 점과 숙종실록

에 “…장의(長衣) 또는 설복(褻服)에 가까우니

지극히 미안합니다. …”(Sookjong Sillok, 1593)…

한 기록은 조선전기 여자 장의가 예복(上服)의

받침옷이었던 점을 뒷받침한다.

송익필(1534-1566)은 구봉집에 예기의 세주를

인용하여 중국 장의 구성에 대하여

“…예기 주에 이르기를 “조복 제복 상복은 모두
상의와 하의가 떨어졌는데, 오직 심의만은 떨어지
지 않으니, 곧 몸을 가리는 것이다.…” 또 “…조복

이나 제복 안에 입으면 ‘중의’라고 하며 상복에도
중의를 착용한다.…” “…○ 채색된 천으로 가선을
달면 ‘심의’라고 부르고, 흰색의 천으로 가선을 달

면 ‘장의’라고 부르고…” 중국 심의의 상의 구성을
김장생의 상례비요를 인용하여 “…그 재단은 6폭
의 직물을 폭마다 2폭으로 나누며 한 폭은 넓고

다른 한 폭은 좁게 하여 좁은 폭의 나비는 넓은
폭의 반이 되도록 한다…”22)(Song, 1534-1599b)

…고 하여 여기서 송익필은 중국 장의는 심의의

일종이며 다만 흰색 가선 구성이 심의와 구별된

다고 하여 중국 장의의 구성상 특징이 흰색 가선

임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우리나라 장의의 거들

지 역시 흰색임을 볼 때 중국 장의구성과 관련성

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송익필은 김장생의 상례

비요에서 예기의 주를 재인용하여 심의의 상의

구성이 한 폭을 3등분 하여 넓은 폭 나비가 좁은

폭의 2배가 되도록 재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심의의 치마는 식서부분은 직선이며 절개

된 부분은 사선으로 사다리꼴형태임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중국 심의의 상은 우리나라 장의의

사다리꼴무와 그 형태와 재단에서 유사성을 보인

다. 다만 상(裳)과 무(襠)라는 구성요소의 성격

에 따라 크기 차이를 보일 뿐이다. 이런 맥락에

서 우리나라 장의와 중국의 장의는 트임이 없는

구성의 옷이라는 공통점 이외에 흰색 가선과 흰

색 거들지 그리고 심의 상의 한 폭과 사다리꼴무

의 유사성은 ‘우리나라 장의 구성이 중국 장의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조선후기 송문흠은 한정당집에서

장유와 장의의 관련성에 대하여

22) …深衣 禮記註曰。朝服祭服喪服。皆衣與裳殊。惟

深衣不殊。被於體也。深邃故名深衣。又方氏曰。

以其義之深故名。○純之以采曰深衣。純之以素曰

長衣。純之以布曰麻衣。着在朝服祭服之內曰中

衣。喪服亦有中衣。練衣黃裳縓緣是也。○玉藻

曰。長中繼揜尺。註云。長中者。長衣中衣也 金長

生 喪禮備要 …每幅裁爲二幅 一頭廣一頭狹 狹頭

當廣頭之半…



장의(長衣)의 시기별 변화

- 77 -

“…신라의 전하는 말에 ‘부인은 장유를 입는다…”
고 했으며, 수십 년 전에 듣기로 모두 장의를 입는
다고 했는데 이들은 모두 옛 풍속이다…”라 하고

또 “…삼자는 개과 즉 사타구니를 트지 않았으니
곧 지금의 장의이다…23) (Song, 1710-1752)

라 하여 장의의 구성상 특징은 트임이 없는 것이

며 삼국시대 장유로부터 유래된 것이라 하여 우

리의 고유옷임을 주장하였다. 여기서 장의의 직

선형태의 목판깃과 삼국시대 장유의 선의 직선

형태의 유사성과 장의와 목판깃저고리(3형)의 형

태 유사성은(Chang, 1995) 상대시대 장유와 단유

의 관계와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어, 송문흠

의 의견에 무게를 실어준다.

18세기 송문흠(1710-1752)은 장의 자체의 착용

보다는 착장에 더 비중을 두어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어, 이 시기에 있어서 장의의 착장이 문제

시 되었던 것으로 유추된다. 또 19세기 이유원은

그의 문집 임하필기에24)(Lee, 1814-1888)는 세조

에게 올린 양성지의 상소문 내용을 다시 기록하

고 있다. 송문흠과 이유원의 기록을 볼 때, 18세

기 이후는 여자장의가 예복으로 착용된 시기이며

착장에서의 복요와 남녀유별하고자 하는 의도에

서 비롯된 결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8

세기 장의구성이 쓰개구성으로 점차 변화하는 것

은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Ⅴ. 결언
본 논문에서는 조선시대 문헌기록과 출토실물

을 통하여 장의의 착용과 구성의 시기별 변화를

확인했으며 그 유래와 국속화 과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3) …新羅傳言婦人長襦。聞數十年前。皆著長衣。此亦
舊俗也… …衫子之不開骻者。卽今之長衣也。以此

觀之。則今俗所用唐衣圓衫大衫 今世喪服。多用大

袖。長衣背子之類…

24) …世祖元年 梁誠之上疏 禁女服長衣 以別男女之制

也…

장의는 트임이 없는 상하연의(上下連衣)형 의

복으로 상하가 분리된 예복(祭服, 朝服, 喪服)의

받침옷(中衣)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중국 장의와

유사하여 그 명칭과 역할이 그로부터 유래된 것

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장의의 목판깃과 직선

소매는 삼국시대 장유로부터, 사다리꼴무와 흰색

거들지는 중국 장의의 구성과 매우 유사하다. 이

와 같은 유사성은 장의가 중국으로 유래했다고

본 송익필과 삼국시대 장유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설명한 송문흠의 주장 모두와도 일맥상통한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장의는 장유와 심의의 구성

이 절충된 옷으로 고유 구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

으며 이런 측면에서 중국 장의와 명칭은 동일하

지만 형태구성이 다른 옷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출토 장의를 토대로 보았을 때, 장의의 형태적

구성이 완성된 시기는 적어도 조선전기 이전인

것으로 추정된다.

문헌기록과 출토실물을 통해 드러나는 장의의

변화는 시기에 따라 크게 세 단계로 구별 할 수

있었다. 17세기 중반 이전까지 장의는 남녀 동

복(同服)으로 착용되었으며 구성은 솜·누비·두겹·

홑겹 구성과 주와 면의 보통 재질로 구성된 받침

옷(중의)이었다. 17세기 중반 이후부터 18․19세

기 이전까지 남자 장의는 성인 남자의 일상복에

서 중인과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착용자가 하향

확대되었고 솜과 누비구성으로 받침옷(褻衣)으로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여자 장의는

혼례복(婚禮服)을 비롯해 제복, 상복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예복으로 활용되었고 단과 사 등의 고

급재질에 2겹 구성으로 전형적인 예복구성이었

다. 착용 계층과 구성 면에서 상향된 것으로 보

이며 이로써 남녀 장의의 상반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18·19세기 이후 여자장의는 포에서 쓰

개로 변화되어 포의 역할이 명확한 남자 장의와

착장방식과 구성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장의와 관련된 ‘복요’의 기록은 3번 확인된다.

조선 전기 양성지와 조선 중기 송문흠, 조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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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이유원의 문헌기록으로 15세기부터 19세기까

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었음을 직ㆍ간접적

으로 시사한다. 이러한 기록은 장의의 시기별 변

화와 유사하여 ‘복요’를 비롯한 사회적 논의와 무

관하지 않다. 조선 전기 여자의 장의 착용을 금

지하고자 한 양성지의 주장은 남녀 이복화를 위

한 것이었으며 중기 이후 후기까지 남자 장의의

착용이 격하되고 여자 장의가 격상된 것 역시 남

녀유별의 문제와 연결된 문제로 볼 수 있다. 결

국 후기 이후 여자장의가 포에서 쓰개로 그 착용

방식과 구성을 달리함으로써 비로소 남녀 장의의

이복화(異服化)가 완성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장의는 예복

의 중의로 착용한 중국과 달리 착용범위가 확대

되었으나, 남녀동복(男女冬服) 착용이 문제시되

어 ‘복요’라는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착용과 구성에서 드러난 장의의 시기적 변화는

남녀이복(男女異服)의 우리나라 복제의 틀로 수

용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

며 의생활 영역까지 확장된 유교 이념 실천의 한

유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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